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수 존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제 음악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고
질문들에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어디 보자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는 어떤 노래를 듣나요?
저는 비 오는 날엔
재즈를 좋아해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분을 꼽자면
‘Chet Baker’
‘Chet Backer’의 <My Funny Valentine> 앨범 수록곡
<I Fall In Love Too Easily>
이 노래 들으면 정말 비와 잘 어울리죠
(찐팬 인증)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무엇인가요?
(기억을 더듬어 보는 중)
‘앨범 좀 내주세요’
(머쓱x100)
(급쭈굴)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유구무언)
하지만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작업 중이고
(많.관.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
너무 자신 있게...ㅎㅎ
(3초 만에 후회 중)
호언장담을 했나
뮤지션으로서의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요?
(진지한 질문에 덩달아 심각)
평생 직업이 뮤지션인 것이겠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음악만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꿈인 것 같아요
함께 듀엣 무대를 해보고 싶은 뮤지션이 있나요? 그 뮤지션과 함께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나요?
너무 많은데...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아티스트들)
저는 ‘John Legend’랑 같이...
(I♥︎John)
같은 존 씨(?)이기도 하고
(* 밀양 ‘박’씨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으면서
‘John Legend’
노래도 카피 많이 하고
스타일도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어렸을 때 우상이었던
‘John Legend’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
‘John Legend’의 노래 좋은 게 정말 많은데
약간 떼창 비슷하게 가족이랑 부른 곡이 하나 있어요
2005년 발매한 ‘John Legend’의 <Get Lifted> 앨범 수록곡
<It Don't Have To Change>
그런 곡 같이 부르면 되게 따뜻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DM 기다릴게요 John♥︎)
음악을 들을 때 멜로디와 가사 중 어떤 것에 더 집중하여 듣나요?
가사인 것 같아요
정말 한 곡을 집중해서 듣고
이 곡이 인생곡처럼 되는 계기는 항상
노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
당신의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감정이 있나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괜찮다’
슬퍼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놀아도 괜찮고
‘괜찮다, 괜찮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가장 생각하고
요즘은 노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곡은
<SMILE>이라는 노래일 것 같은데요
2017년 발매한 <SMILE> 싱글 앨범 수록곡
<SMILE>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지나가도,
세월은 그대에게 치유의 시를 보내리’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웃게 될 것이다’라는
담담한 위로를 담은 곡입니다
당신에게 'Tiny Desk Korea'란?
가장 신나는 무대
(소수 정예의 관객들)
사실 관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풀밴드도 아니지만
이 러프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이
노래를 할 때
아주 기분 좋은 긴장감과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날것의 사운드 그 잡채)
일단 후보정이 없으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또 연주자분들과
호흡을 척척 맞춰야 되고 해서
준비할 때도 진짜 즐거웠고요
오늘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음악을 즐겨주신 것 같아서
너무 신나고 재밌는 무대였습니다
더 많은 가수들의 무대를 여기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와 함께 하면서
저는 너무 즐겁게 노래를 하고
우리 멤버들과 놀다 가는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널리널리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존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